
Copyright ⓒ 1991 b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.chemlocus.co.krCMRI

금호산업, 워크아웃 조기졸업 선언
이연구 사장, 재무구조 개선 집중 … 사업부문 매각 및 해외수주 확대

금호산업이 3년 후에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.

이연구 금호산업 건설사업부 사장은 4월20일 “채권단과 체결한 MOU에서 경영정상화 조건 7가지 중 3가지

를 달성해야 워크아웃 졸업이 가능하다”며 “3월 말 417%까지 낮춘 부채비율을 2010년 말 200% 미만으로 내

리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3년 후에는 워크아웃을 졸업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에 따라 사업부문 매각 등 자구노력과 해외수주 확대에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.

이연구 사장은 “주택개발 관련 PF사업 등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방안을 채권단과 논의

중”이라며 “출자전환이 완료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등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해지면 경상이익

을 실현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데에 동의했다고 못박았다.

해외에서는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. 중장기적으로 현재

총 수주실적의 10% 수준인 해외실적을 25-30%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.

옛 대주주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의 경영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“경영효과를 극대화하고 시

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한데 임직원 입장에서는 기존 대주주가 참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

있다”고 언급했으나 채권단과 협의가 필요하고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.

이밖에 내부적으로도 매달 1차례씩 임직원들을 상대로 경영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

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

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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